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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산은 강서구 방화동에 걸쳐있는 최고 128m 높이의 야트막한 

산이다. 그러나 시야가 사방으로 트여있어 하늘길과 뱃길, 황금빛 

가을 들판과 서울의 빌딩 숲, 그리고 한강, 남산, 북한산 등 조망 위

치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다. 

개화산 첫번째 조망 명소인 ‘하늘길전망대’에서는 김포공항과 김포

평야가 내려다보이는데, 이름에 걸맞게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것

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다. 다음 조망 명소인 ‘아라뱃길

전망대’로 가다 보면 ‘신선바위’를 만난다. 바위 위에서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면 울창한 소나무 숲 너머 저 멀리 김포평야의 지평선까지 

내려다보인다. 농촌의 가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개화산 최고의 

전망대로 손꼽을만 하다. 

서울, 테마산책길  |  전망이 좋은 길  |  강서구

개화산 둘레길

서울에서 농촌의 황금빛 들판을 감상하다

걷는구간	 개화산자락길 장애인주차장 → 북카페 → 하늘길전망대 	
	 → 신선바위 → 아라뱃길전망대 → 개화산전망대
걷는거리	 2.1km 
소요시간	 1시간 	
추천시기	 사계절 
난이도	 ★★ 중급코스

신선바위는 개화산 산신이 내려오는 
길이라는 전설이 서려있는 바위 군락이다. 
매년 10월 초하루에 ‘오방산신제’를 
지내며 산신을 이곳 바위 앞으로 
모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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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산은 조선 후기에 작성된 
<양천읍지(陽川邑誌)>에 따르면 신라 
때 주룡(主龍)이라는 도인이 이 산에 
머물렀다하여 주룡산(駐龍山)이라 
하였고, 주룡 선생이 돌아간 후 기이한 
꽃 한 송이가 피어 개화산(開花山)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봉화를 받는 산이라 
하여 개화산(開火山)으로도 불리었는데, 
조선 초기 봉수대가 설치되어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오는 봉화를 받아 남산 
제5봉수에 전하였다고 한다.

약사사는 경내에 고려 후기 삼층석탑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9호)과 
석불(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0호)이 
모셔져있어 고려 후기에 창건되었다고 
유추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 
정선은 개화사라는 제목으로 사찰과 주변 
풍경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개화사가 바로 
‘약사사’이다.

세 번째 조망 명소인 ‘아라뱃길전망대’에서는 하늘길, 논두렁에 이

어 물길을 볼 수 있다. ‘봉화정’이라는 이정표를 따라 정상에 올라가

면 마지막 조망 명소인 ‘개화산전망대’가 나온다. 방화대교, 행주산

성이 보이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등장하는 난지도, 목면산

(남산) 그리고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개화산전망대 바

로 아래에 ‘약사사’가 있으니 하산하는 길에 둘러보길 추천한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농협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걷다가 강서농협 끼고 우회전. 
	 	 방화 5단지를 따라 걷다 보면 방원중학교와 영신교회가 
	 	 나오고, 방원중학교 앞에 시작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02-2600-4183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이용시간 제한 없음 
	 	 식수대나 매점 따로 없음 
	 	 ‘강서둘레길’ 아치형 입구에 1개 포함 화장실 모두 3곳 있음 
	 	 유모차·휠체어 이용 가능(개화산자락길 구간만)
	 	 애견 출입 가능(목줄 사용)

개화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방화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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